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이수화학, 투명경영 실현할 때!
이수그룹, 2003년 지주회사제 도입 … 이수건설 분할 후 재편 

이수그룹이 2003년 안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.

이수그룹은 이수화학의 대주주인 이수건설을 중심으로 그룹의 지분구도를 재편한 뒤 이수화학과 이수페타시

스, 이수세라믹, 이수건설 등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제를 도입키로 했다.

이수화학은 6월23일 이사회를 열고 이수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지분(11.7%)과 이수세라믹 지분

(17.1%) 전량을 이수건설에 매각키로 결정했다.

이수그룹은 이후 이수건설을 지주회사인 이수(가칭)와 순수 건설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이수건설 주주들의 

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이수건설도 자연스럽게 이수의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.

현재 이수건설은 이수화학의 지분 25%를 소유한 대주주로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주식 30% 이상(비상

장사는 50% 이상)을 소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을 놓고 볼 때 그룹 계열사 중 지주회사 조건에 가장 가까워 

계열사 간 지분 이동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.

이수그룹은 2001년 그룹 비전작업과 함께 지주회사제를 검토해 왔으며 최근 투명경영과 지주회사제에 대한 

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어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.

특히, 5년 후 총매출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수그룹은 지주회사제를 도입하면 신규사

업 추진이 용이해지고 자회사 간 경쟁 촉진으로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한편, 지주회사 이수는 자회사의 출자자산 지분관리 외에 자체 수익사업도 고려중이며, 교육 및 홍보 등 계

열사 간에 중복되는 업무를 공동 추진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방침이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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